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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
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前장관이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낙농가
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속에 제시된 새로운
정부안을 확인하고, 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낙농가의 우려되는 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비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다. 이것 마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멈추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
하기를 바란다. 오해는 더한 오해를 낳고,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더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뿐이다. 협회의 건전한
비판을 폄하하지 말기를 정부측에 당부하며, 낙농가의 목숨 줄인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대의를 모으는 조직이지, 선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낙농가는
결코 아둔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경영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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